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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stor  

 Parochial Vicar 

  

 Director of  

 Faith Formation 

 Permanent   

 Deacon 

 
 

 Pastoral Assistants 

 

 

 Parish Council  

 President 

Mr. Peter Park  

 Financial Council Mr. Paul Hong 

화답송 

입당성가  117번    지극한 근심에  

예물준비성가 342번  제물 드리니  

영성체성가  
152번 

197번 

 오 지극한 신비여 

 나그네 양식이요  

파견성가 115번  수난 기약 다다르니  

입당송  

복음환호송          

영성체송                                                  

전례 담당 복사 

8시 미사  

9시 30분 미사   

11시 미사  

5시 미사  이미첼 전가별 박여원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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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사목단상  

  오늘은 이월의 마지막 주일이면서 사순 시기 첫

째 주일입니다. 지난 재의 수요일 우리는 우리 얼굴

의 중심인 이마에 재를 발랐습니다. 이마의 검은 재

는 우리가 남들과 다르다는 표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시도 더욱이 아니었습

니다. 당연히 우리가 성인이라는 표시도 아니었습

니다.  

 

  다만 우리 이마의 그 선명한 재는 우리가 죄인이

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낱 재에

서 왔다는 사실을 알려줄 뿐입니다. 다만 하느님의 

말씀과 입김으로 사람이 되었음을 알려줄 뿐입니

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그 재로 돌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한 줌도 안 되는 재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우리

의 잘못을 깨우치게 하고,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재를 이마에 바를 때 사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재

에서 왔으니 재로 돌아가라.” 또는 “회개하고 복음

을 믿어라.” 

 

  이 두 말은 모두 우리가 어떻게 사순 시기를 시작

하고, 어떻게 끝맺을지를 알려줍니다. 사순의 이유

와 목적을 알려줍니다. 하느님의 말씀과 입김으로 

생명을 얻은 우리의 삶은 하느님의 말씀으로 돌아

가서 믿고 따를 때 완성된다는 운명을 알려줍니다.  

 

  이는 태초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이브가 

하느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시작된 원죄의 결과

를 우리의 믿음으로 되돌아가는 여정입니다. 거역

의 이유는 욕망입니다. 끝없는 욕망은 아담과 이브

가 하느님과 같아질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여정은 시작되었습니다. 

하느님께 되돌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십 일간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홀로 또 함께 삶을 완성해 가는 여정을 떠난 것입

니다. 겨울이 봄을 기다리듯, 하늘의 해가 구름이 걷

히기를 기다리듯 우리의 삶이 주님의 모습과 더욱 

닮기를 갈망하며 떠난 여정입니다.  

 

  변화는 각 개인으로 시작하지만 이는 함께 더불어 

노력할 때 더욱 가능합니다. 이는 나아가 서로가 변

하여 공동체 자체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

한 것은 모든 변화의 시작은 ‘너’가 아니라 ‘나’입니

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의 눈이 ‘너’를 먼저 보고, 우리

의 손가락이 ‘너’를 먼저 가리키고, 우리 마음이 ‘너’

를 먼저 원망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언제나 나 이외

의 밖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억울해하고, 분해

하고, 미워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너’를 필요로 

하고, ‘너’와 함께 살아갑니다. 미워하고 사랑하면

서…괴로워하고 또 기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순 시기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삶의 미움과 괴로

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는 여정입니다. 이를 위한 

말씀은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소유

적이며 편협적이고 이기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하느님의 사랑은 이타적이고 자비이며 나눔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친구

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

다.” (요한 15: 13)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을 따르면 

우리를 위하여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렇게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

다. 그래서 이런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

라.” (15: 12) 

 

  사십 일 동안 우리는 기도하고 재계하고 자선을 

베풀면서 우리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하느

님께서 창조하시고 ‘참 좋다.’고 감탄하신 그 아름

다운 존재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의 끝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보여

주신 수난의 의미가 부활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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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

을 믿으며 벅찬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희망이 우리를 서로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하는 힘

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혹에 약한 존재입니다. 태초의 

아담과 이브가 그러했듯이 우리도 매일 세상을 살

아가면서 유혹과 마주칩니다. 달콤하고도 매혹적인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담이 그

랬고, 이브가 그랬듯이 문제는 늘 내가 아니라 너라

고 손가락질하는 유혹 안에서 살아갑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오 복음 사가가 전한 예수님의 

광야 이야기입니다. (마태오 4: 1-11)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물로 세례를 받자

마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십니다. 거시서 예수

님은 사십일을 밤낮으로 단식을 하여서 시장하고 

약해지셨습니다. 그때 사탄은 유혹합니다.  

 

  배고픈 이에게 빵의 유혹보다 더 절박한 것은 없

습니다. 우리의 유혹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유혹에

는 언제나 달콤하고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유혹

이 유혹다운 것은 유혹이 유혹 같지 않다는 사실입

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이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절박하다는 이유로 유혹

에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를 이기는 방법을 잘 알려주셨

습니다. 배고픔은 나눔으로 이겨냅니다. 사랑은 나

눔입니다. 나눌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

입니다. 나의 배고픔에 누군가 건넨 빵 한 조각에 

감동하듯이, 내가 건넨 빵 한 조각은 누군가를 행복

하게 합니다.  

 

  빵을 건넬 때는 그 빵이 다신 돌아올 것을 기대하

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빵을 어떻게 먹는지 상관하

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누는 마음 그대로가 복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었듯

이, 우리의 믿음과 희망은 사랑이 되고, 사랑은 우리 

안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유혹을 이겨냅니다.  

 

  유혹은 우리를 자꾸 나약하게 만듭니다. 의미 없

이 기대합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남의 힘을 빌려 

내 일을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느님은 스스로 

돕는 이들 도우십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

랑하시지만, 우리의 소원은 뭐든 들어주는 호리병 

속의 지니가 아닙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가 더

욱 강하고 지혜로워지게 해서 우리의 미래를 개척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유혹은 남들 위에 군림하려는 욕망을 이용합니

다.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또 더 많이 가지려

는 욕망이 유혹을 부릅니다. 그러나 다 부질없는 

일입니다. 모두가 일장춘몽입니다. 영원한 권력과 

부는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남의 눈에 눈물을 흘

리게 하면, 언젠가 나와 내 주변의 누군가가 눈물

을 흘리게 됩니다. 이는 또한 남의 입에 미소를 짓

게 하면,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의 입가에 미소를 띠

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군림과 세도는 그저 욕망의 열매이며 불행의 씨

앗입니다. 우리를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어지게 하

는 길입니다. 

 

  이 모든 유혹을 이기시고 예수님은 광야를 떠나 

세상으로 나가십니다. 이는 당신의 여정에 우리 모

두를 초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느님

의 나라를 향해 세상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자유로

워지기 위한 여정에 초대하십니다. 사순 시기는 그 

여정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정 길에 동반자가 되시고, 우리가 

지치면 응원해주시고, 우리가 쓰러지면 우리를 당

신 품에 안고 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사순 시기는 사십 일 동안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용기를 내어라.” 하신 예수님을 믿고 떠

나는 여정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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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주일 (2월) 

                                      |공동체 소식                                       

 

● 영원한 사랑과 자비로 아브라함 자손에게 

    땅을 약속하신 이민자의 주님, 

     먼 이국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저희를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 지난 1973년 봄, 

     뉴욕 퀸즈에서 첫 감사미사를 시작으로 

    오십 여년을 저희와 함께 계시어 

    기쁨을 함께 나누시고, 슬플 때 위로 주시고, 

     분란의 시기에 저희 모두를 감싸 안으셨으며, 

     어둠속을 걸을 때, 빛을 비추어 주셨기에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이 성장하였습니다. 

 

● 성 바오로 정하상 본당 설립 50주년을 맞아, 

     

 

 

○ 

 

   이 땅의 다른 이민자들과 함께 

   당신의 지혜와 용기와 희망을 함께 나누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성모님의 배필, 성 요셉,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성 바오로 정하상,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한국의 모든 순교 복자 성인 성녀들이여,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사순 피정  

주제 : 파스카의 의미 그리고 바오로 사도의 열정 

일시 : 3월 26일(일)   1 p.m.  

강사 : 이재규 베드로 신부님 

사순 특강  

3월 31일(금)까지 매주 금요일 8 p.m.  미사 후   

사순 특강이 있겠습니다.  

3월 3일(금) : 김문수 앤드류 신부님 

3월 10일(금) : 남희봉 벨라도 신부님 

3월 17일(금) : 박효식 사도 요한 신부님 

3월 24일(금) : 김문수 앤드류 신부님  

3월 31일(금) : 남희봉 벨라도 신부님  

신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특별헌금  

메리놀 한국 선교 100주년 특강  

일시 : 3월 5일(일)  1 p.m.  

강사 : 김학범 알퐁소 신부님  

주제 : 나의 정체성 

동유럽 성지 순례  



5 

       공동체 소식                                                                                                                   2023년 2월 26일 

알 림 알 림 

퀸즈성당 유스 오케스트라 신입단원 모집 

 

일자 초 봉사 초 봉사 

3월 3일 안나회 로사리오회 한국학교 

3월 10일 생활상담소 어머니연합회 

3월 17일 성령기도회 

3월 24일 울뜨레야 

3월 31일 꼬미시움 

4월 7일 
(3 p.m.) 

 

학생견진 부모 첫모임  

생활 상담소 주최 세미나  

4월의 세미나  

주제 : 음주와 약물 중독에 대한 세미나  

일시 : 4월 2일(일) 10:30 a.m.—11:30 a.m. 

전문위원 : 차진경 루시아  

장소 : 토마스 교육관 (성가대 연습실)  

문의 : 홍성우 베드로 (516) 244-3571  

세미나 참석 RSVP 없이, 당일날 세미나 참석  

가능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헌혈 행사  

일시 : 3월 19일(일) 8 a.m. - 2 p.m.  

주최 : 간호사회 

  

* 헌혈 카드 지참 바랍니다. 

성소후원회 기도모임  

일시 : 2월 26일(오늘)  12:30 p.m.  

장소 : 성당 친교실 (제2교실) 

2월  구역분과  3월  후레시메도우 구역 

4월  포레스트힐 구역  5월  롱아일랜드 구역  

6월  후러싱 1구역 7월  후러싱 2구역  

8월  와이스톤 구역  9월  베이사이드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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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알 림 

꾸리아 평의회   

날짜 : 2월 26일(오늘)  1 p.m.  

 기적의 매달 성모 꾸리아  성당 친교실  

 동정이신 어머니 꾸리아   성전  

 박재환, 황혜성, 임칠성, 김민지  

 

  

생활 상담소  

2월 26일(오늘)  12:30 p.m.  제1교육관   

로사리오회 메주픽업  

로사리오회 주최 피정  

꽃대봉헌  

마니피캇 성가단원 모집  

11시 교중 미사를 담당하며 열정과 패기로 주님

께 찬양드릴 단원을 모집합니다. 

연습시간 : 일요일 9:30 a.m.—10:30 a.m.과 

       11a.m. 미사 후 30분간  

요셉회 성당 주변 청소  

일시 : 2월 28일(화)   10 a.m. 요셉회관 으로 집합  

볼리비아 의료선교 도네이션  

Flushing 2구역 3반   

Flushing 2구역 4반 

 

Flushing 2구역 7반   

Bayside 구역 4반   

Whitestone 구역 Corona반   

성령 기도회  

효주회 월례회  

연령회 월례회  

구역분과 월례회  

3월 7일(화)   8 p.m. 성당 친교실  

안나회 도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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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알 림 

      공동체 소식                                                                                          2023년 2월 26일 

      미사 봉헌                                                                                              

 

    

   

 
 

   

  온라인 헌금  

묵주기도 100만단  

2월 12일(일) - 2월 18일(토)  26,893 단  

누적 봉헌 단수  총 147,081 단  

신용조합 제44차 정기총회  

일시 : 2월 26일(오늘)  2 p.m. 성당 친교실  

다.  

설립 50주년 기념 행사 일정  







4th Sunday in February                                                                                           Announcements  

Announcements                                                                                                                                                     February 2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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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nerstone Meeting 
Date : Mar. 5th (Today)   
Time : After 9:30 mass  
Where : Education center

Liturgy Workshop (Mandatory) for New Students 

The Liturgy workshop is for students who wish to be a 

part of the Sunday 9:30 liturgy. It will also be mandato-

ry for the current members who did not attend any 

Liturgy workshop in 2022. Lunch will be served 

Date of Workshop: Feb. 26th (Today)                                      

Start Time: 11:30 am* (After Sunday School)         

End Time: 3pm* (Estimated time)                       

Place: Educational Center and/or church          

Grades: 4th to 12th                  

Application forms will be available in the church office. 

Please return the permission slip to either Mr. Andrew 

Kim, Ms. Christine Cho or Ms. Mary Moon. 

The total rosary prayers until Feb. 18th (Sat) is 
147,081 decades.  
Feb. 12th (Sun) — Feb. 18th (Sat) : 26,893 decades 

Recruitment for Church Youth Orchestra  

Lectures for Lent  

Lent Retreat  

Prayers On The Cross 
For Lent, there will be a cross at in the choir area, start-
ing on Feb. 26th (Sun). Parishioners will be allowed to 
write a small prayer on the available post-its and place 
them on the cross. These prayers will be gathered so 
that we may pray for them. (NOTE: Names on the 
prayers are not required.)  

Parents Meeting for Confirmation  
Date and Time : Feb. 26th (Sun)  11:30 a.m. 
Location : Education Center (3rd grader’s classroom) 

Special Collection  
  

Holy Water 
There will be no holy water in the dispenser from Ash 
Wednesday to Good Friday. If you need the holy water 
during Lent, please contact the church office. 

Lecture For The 100th Anniversary of Korean 
Mission by Maryknoll 
Date & Time : Mar. 5th (Sun)  1 p.m.  
Lecturer : Fr. Alfonso Kim  
Subject : My Identity  

Blood Dr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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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Fr. Joseph Veneroso, M.M.  

First Sunday of Lent 

Weekly Homily                                                                                                                                                        February 26, 2023 

  
 
 

 For all believers: that for this Lent, they will find the strength to withstand temptation and follow 

the Lord’s path, let us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For those who govern nations: that they seek the path of justice in all their decisions and actions, 

while having compassion for those who are governed,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those whose thoughtless words and actions hurt others: they be opened to the grace of repent-

ance and amend their lives,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the faithful elect, catechumens and candidates: may they respond to the sacredness and chal-

lenge of this Lenten season,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the deceased: that they rejoice in the heavenly banquet, let us pray to the Lord. ◎ 

 We begin each Lent by fasting (eating only one meal and two small snacks) and abstaining 
from meat on Ash Wednesday and all Fridays of Lent, and giving alms to the poor and less fortunate. 
We do this for forty days in honor of the time Jesus spent in the wilderness of Judea. Today we hear 
the gospel of the dramatic encounter Jesus had with the devil during those 40 days. Notice Jesus 
speaks with the devil. But even more surprising, the devil 
quotes scripture! Jesus was hungry, so the devil tempted him to turn stones into bread; Jesus wanted to 
show he was the Messiah, so the devil tempted him to jump from the high point of the Temple be-
cause the Bible predicted God wouldn't allow his Anointed to stumble; and lastly the devil showed 
Jesus all the kingdoms of the world and offered these in exchange for a simple gesture: bow down be-
fore Satan. 
 
 Each temptation had the same goal: get Jesus to forget his humanity and use his divine power 
for himself. But Jesus became human to save all humanity by sanctifying our humanity. The first 
reading from the book of Genesis reminds us that trying to be like God caused Adam and Eve to sin 
by eating the forbidden fruit. Thus sin and death entered into the world. So to save the world God took 
on our human limitations and death to show us the power of God released when we confess our sins 
and ask God's grace that in becoming more human we become more like Jesus, and thus more like 
God. But to do this we must fast and pray that God empowers us to be weak that Christ might become 
strong in us. We start Lent with a reminder of our morality when we receive ashes on our forehead 
with the words: "Remember you are dust and unto dust you shall return." Lent ends with us entering 
into the passion and death of Jesus so that we might die and rise through him who died and rose for 
us.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First Sunday of Lent                                                                                                    February 26, 2023 (Year A)  No. 2622 

 Pastor  

 Parochial Vicar 

  

 Director of  

 Faith Formation 

 Permanent   

 Deacon 

 
 

 Pastoral Assistants 

 

 

 Parish Council  

 President 

Mr. Peter Park  

 Financial Council Mr. Paul Hong 

Responsorial Psalm                                                                                     Psalm 51:3-4, 5-6, 12-13, 17 

◎  Be merciful, O Lord, for we have sinned.  

○  Have mercy on me, O God, in your goodness; in the greatness of your compassion wipe out my 

offense. Thoroughly wash me from my guilt and of my sin cleanse me. ◎ 

○  For I acknowledge my offense, and my sin is before me always: “Against you only have I sinned, 

and done what is evil in your sight.”  ◎ 

○  A clean heart create for me, O God, and a steadfast spirit renew within me. Cast me not out from 

your presense, and your Holy Spirit take not from me.  ◎ 

○  Give me back the joy of your salvation, and a willing spirit sustain in me. O Lord, open my lips, 

and my mouth shall proclaim your praise.  ◎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Genesis 2:7-9; 3:1-7 (22A) 

Second Reading  

   Romans 5:12-19 or 5:12, 17-19 

Gospel Acclamation  

Communion Antiphon 

    

 

You shall not put the Lord, your God, to the test 


